
< 1 부 > ♡ 가족들이 좋아하는 찬송을 여러 장 부르면서 시작하세요.

( 예 식 사 )
민족의 고유명절 설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552장 “아침해가 돋을때”) ··················· 다 같 이

대 표 기 도 ··················································································· 가 족 중 한 분

성 경 읽 기 ······························(출14:13-14)····························· 가 족 중 한 분

1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
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
시 보지 아니하리라 14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
을지니라
말 씀 나 눔 ··················································································· 인 도 자

〈나는 여기부터 하나님은 지금부터〉

 인생의 고난은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로 찾아오기도 하고, 어

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고난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는 고난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한 가지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

인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시기도, 계기도 너무 다양합니다. 이스

라엘 백성들은 큰 고난에 빠져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실 때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눈앞에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인들이 그들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 고난을 만난 것입니다. 이런 삶의 고난은 모든 인생에 찾아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 지금은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

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셔서 복을 주시기 위해 광야로, 고난으로 이스라엘 백성

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뒤에 있는 군대와 앞에 있는 홍

해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눈앞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동의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은 귀신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나타

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이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2.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 

복된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우

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의 발

걸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약1:2-4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인내를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

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해져 가는 과정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여

러 가지 고난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선하

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약속의 말

씀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 2 부 > 어르신께 세배하기/ 덕담나누기/ 가족력 
나누기/ 가족사진 찍기/

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1) 향이나 초는 켜지 않고 음식상도 미리 차려놓지 않습니다. 

2) 가족이 한 상에 함께 둘러 앉아 예배합니다. 

3) 예배 순서지를 가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4) 가족들이 성경봉독이나 대표기도순서를 나누어 맡아 진행합니다. 

5) 대표기도나 설교가 어려우시면 예문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믿지 않는 가족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도록 권면하시되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예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 다음과 같은 일은 삼가 주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께만 예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1) 선조를 위한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하는 일 

2) 선조들의 명복을 비는 일 




